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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조선 후기는 음모와 배신이 극에 달했던 
시기였다. 고종 21년, 400년이 훨씬 넘은 일을 
꺼낸 것은 죽림 권산해(竹林 權山海) 처럼 나
라를 지킬 충절이 절실히 필요했던 시기였다. 
고종이 죽림공(竹林公)에게 내린 이조판서(吏
曹判書) 가증(加增)은 친일, 친러로 갈리고 부
정부패로 나라를 망국으로 몰아가는 의정부 
대신들에게 죽림선조의 충절(忠節)정신을 본
보기로 삼으려한 특별한 조치였다.-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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